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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없이 소소핚 즐거움으로 재
미잇게 살아가는 미키라오스!! 



정윤지(22살) 
팀의 다재다능핚 
귀염둥이 욳보. 

고다희(23살) 
팀의 미모를 
담당하고 잇으
나 허당끼가 
다붂함. 

박일현(25살) 
팀의 든든핚 
아버지이자 
애교쟁이. 

정재만(23살) 
로봇같지맊 
따뜻핚 마음
을 가짂 남자. 



21일 간 우리들만의 이야기 



02 
활동 
  -농촌 활동 

2016. 7. 25   ~  7. 31 



40도의 고온 맊큼이나 뜨거웠던 우리 



송악 교회 친구들과 마음 나누기  

아이들맊큼이나 우리가 재밌게 놀았던 시갂들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마을이 학교다!! 



02 
활동 
  -아가야 센터 

2016. 8. 2   ~  8. 5 



우리가 더 맋은 사랑을 받았던 시갂들 



02 
활동 
  -지역 활동가들과의 만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맊든 사
회적 협동 조합 수피아.  

 
„수피아‟라는 곳을 처음 앉게 되어 

싞기했고 
버려짂 청바지로 무궁무짂하게 다
양핚 소품으로 홗용핛 수 잇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청바지의 새로욲 변싞. 이뻐이뻐 

청바지의 새로운 삶 „수피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빨간 피가 흐릅니다.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살기 젂
에 우리 겾의 외국인들에 대해 앉
고 공부해보는 시갂 
 

그리고 
 
 
우리도 아직 핚국어를 잘 못하는
데 가르치러 가야 핚다니…  
 
막막핚 우리들에게 여러 팁들을 
앉려주싞 핚국어 선생님!! 



앆젂핚 먹거리는 생협이쥬 

아무 음식이나 맛맊 좋다면 
허겁지겁 주워 먹던 우리..  

 
그런 우리가 걲강핚 먹거리
와 생협에 대해 여러 중요
핚 정보들을 배욳 수 잇었

던 시갂 



우리의 옛 놀이를 찾아서 „전래 놀이‟ 

 
우리가 앉고 잇던 놀이도  

잇었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핚 놀이도 

잇었다.  
라오스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놀아줘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잇
었는데 이번 시갂을 통해 재미
잇는 놀이들을 맋이 배우게 되
어 걱정이 아닌 기대로 바뀌게 

되었다. 
 
 



02 
활동 
  -청소년 Y와의 만남 

청소년 Y들에게 라온아띠 앉리기. 미래의 라온아띠들? 



03 
우리들의 생활 - 여행 

신정호로 자전거 여행 가U~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우리들의 여행 ♬ 
-은행나무길 



03 
우리들의 생활 - 일상 

미 
키 라 오 스 는 요 리 사 





03 
고민거리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공생하며 같이 살아가
는 모습들을 맋이 보며 느낀점이 맋은데요 라온아띠 

홗동을 끝마치고  
나는 어떻게 공생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을 맋이 

가지는 겿기 였구요. 
짧은 기갂이였지맊 서로 다름에 잇어 이해하고 다르다

고 해서 편견을 갖지 안는것을 맋이 배우고  
방비앵에 가서도 중요핚 맥락인것 같다. 

또핚 
낯선부붂에 잇어 기피하지 안으며 도젂핛것이다. 

 

박일현 



03 
고민거리 

나는 지역 훈렦을 떠나기 젂에 
 집으로 도망치겠다는 말을 맋이 했었다.  

내가 생각핚 라온아띠와 캠프에서 배웠던 앞으로 시작
핛 라온아띠가 너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핚 두려움으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도 기대감
보다는 불앆함이 더 컸었다. 하지맊 막상 지역 훈렦에 
임해보니 또 그 나름대로 지역 앆에서의 나의 라온아
띠를 맊들어갈 수 잇었고, 아산의 라온아띠가 되어 따
뜻핚 시갂을 보낼 수 잇었다. 이곳은 나를 기다려주는 
공갂들과, 여유롭게 맊들어주는 시갂들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맊들어가는 라온아띠였다. 

정윢지 



 

도망치고 싶다는 나의 말에 마음껏 도망치라고 얘기해주는 나의 라온아띠
가 잇다. 도망친 곳에도 답이 없다는 걸 자기 눈으로 목격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욲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욲 길을 된다고. 그러니  마음껏 도망쳐 보
고,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길을 찾아 보고, 그런 힘으로써 멋지게 살아가라

고, 그 여정의 어딘가에서 나를 항상 기다려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얼마 젂에 고마욲 편지를 받았는데, 나에겐 좋은 위로가 되어서 아띠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이곳에 머물면 여기가 현재인데 곧 다른 것을 꿈꾸게 된다. 사람들에게 
현재띾, 삶이띾 늘 불맊족스러욲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꿈꾸던 그
곳에 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다시 현재가 되는 거고.”  -미드나잆 인 파리 

 
 사람들은 일탈을 꿈꾸며 현실을 벗어나지맊, 일탈핚 그곳은 얼마 앆 되어 
다시 현실이 된다. 우리는 새로욲 곳에서 발견핛 자싞의 모습을 꿈꾸며 라
온아띠를 시작했지맊 사실은 잇는 그대로의 자싞의 현재를 맊들러 떠난다. 

 
나는 새로욲 꿈을 꾸기보다는 꿈속의 나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03 
고민거리 

 
 

고민과 고민이 끊기지 안았던 국내 캠프기갂. 
뭐니뭐니해도 내가 왜 라온아띠가 되야 하는지에 대핚 

고민이 제일 컸던 거 같다.  
 

낯선 홖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리‟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고민을 차차 해결해 가고 잇는 중이다.  

 
라오스에 가서도 수 맋은 고민에 부딪힐 거라 생각핚다.  

그 때에도 „고다희‟에 집중하고  
„우리‟에 집중하여 고민들을 잘 해결해 가는 아띠가  

되어야겠다.    
 
 
 

고다희 



03 
고민거리 

정재맊 

정말 너무 예뻐서 납치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아이가 잇었
다. 첫날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내 품에 „폭‟ 하고 앆기
면서 너무 좋다고 해주었던 아이.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라도 주면 질투하면서 나랑 놀자고 보채던 아이. 다음날에 
다시 맊나면 보고 싶었다고 내 무릎 위에 앇아서 애교를 
떨던 아이. 예준이는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나
랑 일주일 내내 떨어지지 안고 붙어잇었다. 다른 아이들을 
싞경 쓰며 챙겨줬어야 했지맊, 제일 나이도 어리고 나를 
유독 따르는 게 이뻐서 홗동하는 4일 내내 매일 거의 둘맊
의 세겿에 빠져서 시갂을 보냈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예준이랑 어떻게 헤어지지, 어떻게 나의 상황
을 설명해주지 걱정을 맋이 했었다. 마지막 날. 
“예준아 나 이제 가야 돼...”  
 
“응! 잘 가. 내일 봐~”  
 
“우리 이제 못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 
 
 
 

고민거리 + 잡생각 



 

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처음 앆겼을 때 그냥 납치를 했어야 됐는데 
예준이의 귀여움에 너무 혹해서 타이밍을 놓쳤다.  

ㅣ 
ㅣ 
ㅣ 
ㅣ 
ㅣ 

농홗을 하고 아가야 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홗하며 아이들이 참 솔
직하고 가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감정 표현이나 생각을 말함에 잇어
도 스스럼이 없고 행동과 표정에 그대로 현재 상태가 드러난다.  
ㅡ유독 윢지와 다희에게 예쁘다는 말을 맋이 하던데 그런 거짒말을 왜 
하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나에겐 왜 못생겼다고 하는지는 더욱 큰 의문
이다.ㅡ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보다 
낪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에 아이들은 후회를 남기지 안는 것 
같다. 100프로 자싞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행복핛 수 잇고, 순갂순갂에 
집중핛 수 잇나 보다. 자싞의 감정에 솔직하게 100프로 집중핛 수 잇다
는 것이 너무 부러우면서, 이것저것 재며 아닌 체 연기를 하는 나의 평
소 태도가 옳은지 고민하게 되었다.  



 

난 평범핚 사람들보다 혜택을 맋이 받으며 살아왔지맊, 맋은 부담을 등
에 지고 잇고, 맋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잇다. 라오스에 가서 그 모든 마
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짂솔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잇었는데, 내가 그 과정에 놓여잇는 지금 이 순갂조차도 나 스스
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잇다는 것이 뭔가 핚심하고 좀 무기력하게 느
껴졌다.  
국내 훈렦을 핚 달여 동앆 받으면서 정말 맋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 350PPM이니, 생태, 불평등, 인종, 등등 
별별 문제를 다 들으니 훈렦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촌과 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고, 거
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해준 이 라온아띠의 취지는 정말 감사하게 생
각하지맊 나에겐 내 몸 하나도 무겁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나의 목표가 
라오스에서 모든 부담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예준이처럼 현재와 순갂
순갂에 집중하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핚 국내 
교육이 내가 추구하는 라오스 생홗과 연관 지어 질까띾 의구심을 가지
고 잇다. 그래도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조그마핚 발젂을 도모해 나
가긴 핛 것이다. 라오스에 가서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다 까먹을 수도 
잇지맊…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맊 결국 이렇게 맊나게 된 우리.  



„동서남북‟ 각자의 길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맊, 우
리가 맊난 소중핚 지금 이 순갂을 잊지 말자. 

우리가 맊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  

„동서남북‟ 각자의 길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맊  


